
«가짜�뉴스와�진짜�뉴스를�구별할�수� 있어?»�독서지도안

가짜�뉴스와�진짜�뉴스는�어떻게�구별할까?

뉴스�홍수�시대를�살아갈�어린이에게�권하는�슬기로운�디지털�이야기!

• 작가_ 조이스 그랜트 글 | 캐슬린 마르코트 그림 | 한성희 옮김
• 출판사_ 풀과바람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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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소개

우리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전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스
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는 일은 이제 숨을 쉬고 
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뉴스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모두 믿어도 될까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어?》는 어린이들에게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알려 주
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해 내는 능력을 키워 주는 그림책입니다. 프리랜서 기자이
자 언론학과 교수인 조이스 그랜트는,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비판적 사고’로 살펴보도록 친절히 안내합니다.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 속에서 가끔 뭘 믿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과장하거나 
거짓말이 섞인 동영상이나 기사, 게시물 등의 ‘가짜 뉴스’를 올리는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이 아주 많거든요. 우리가 얻는 정보와 뉴스가 잘못된 것이거나 나쁜 의도를 품은 것이라
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책은 가짜 뉴스의 개념 정리부터 역사, 특징과 문제점, 구분법까지 체계적으로 꼼꼼히 들
여다보며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각을 전달합니다. 가짜 뉴스란 무
엇이며 사람들이 왜 만드는지, 가짜 뉴스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진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
는지, 온라인에서 읽고 본 기사를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등. 독자가 가짜 뉴스의 특성을 파
악하고, 미디어 사용에 관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언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책으
로 어린이들은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로 정보를 분석해 현
명하게 진짜 뉴스와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2.� 지도�개요

• 대상 :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 교과 연계 : 3학년 1학기 국어 2. 문단의 짜임

      6. 일이 일어난 까닭
     3학년 2학기 국어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4학년 1학기 국어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4. 일에 대한 의견
     4학년 2학기 국어 5.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5학년 1학기 국어 4. 글쓰기의 과정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5학년 2학기 국어 2.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요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6학년 1학기 국어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6학년 2학기 국어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 지도 요점 : 
사실로 믿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기사를 읽거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나요? 지어내거나 크게 
과장한 이야기를 진짜인지 구별하기는 무척 어려워요.
책을 읽고 친구들과 함께 자신이 본 ‘가짜 뉴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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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 이해하기

(1) ‘가짜 뉴스’는 무엇일까요?

① 거짓이 섞인 동영상, 기사 또는 이미지
② 누군가가 좋아하지 않는 뉴스
③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④ 새로운 소식



(2) 진짜 뉴스는 기사를 쓴 사람이나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꼭 밝혀요. 
이렇게 정보나 사실이 시작된 곳을 무엇이라 하나요?

① 속보
② 광고
③ 선전
④ 출처



(3) 잘 꾸며진 가짜 뉴스로 아무리 교묘하게 속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어낸 이야기와 사
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②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③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④ 유연적으로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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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공유하는 까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광고와 조회 수 등을 늘려 돈을 벌려고
② 새로운 소식을 알리려고
③ 어떤 사람이나 일에 관해 거짓말을 퍼뜨리려고
④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도록 만들려고



(5) 특별히 글쓴이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독자를 설득하려고 쓴 기사를 기고문, 칼럼 또는 무엇
이라 하나요?

① 딥페이크
② 풍자
③ 광고
④ 사설


 

(6) 인공 지능(AI)으로 두 영상을 잘 섞어서 누군가 하지 않았는데도 말하거나 한 것처럼 보이
게 만드는 동영상을 무엇이라 하나요?

① 선전
② 딥페이크
③ 광고
④ 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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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장활동

(1) SNS가 발달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겨를도 없이 가짜 뉴스가 많은 사람에게 전
파되어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죠.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2) 기자는 사실을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요.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기자는 사실을 얻으려고 조사하고 인터뷰하죠. 좋은 뉴스는 어
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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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책�이해하기

(1)� ①� 거짓이� 섞인� 동영상,� 기사� 또는� 이미지� ｜� (2)� ④� 출처� ｜� (3)� ③�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4)� ②� 새로운�소식을�알리려고�｜� (5)� ④� 사설� ｜� (6)� ②� 딥페이크

확장활동

(1)� 진짜일지�먼저�의심해�봐요.

� � � � 무엇이�옳지� 않은지�스스로�물어봐요.� 등

(2)� 편견�없이� 사실만을�잘� 전달한�뉴스가�좋은�뉴스예요.

� � � � 정직하고�정확하며�객관적인�뉴스가�좋은� 뉴스예요.� 등

(3)� 글쓴이,� 사진�기자� 등� 출처를�꼭�확인해�봐요.

� � � � 뉴스를�공유하기�전에�잠시� 멈추고�생각해�봐요.� 등


